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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보다 탄소 배출 많으면 수출 불이익’… EU 탄소국경세 내년 10월 시범실시
- EU가 12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합의하여 내년 10월 준비기간에 들어감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3~4년 뒤 본격 시행예정이며, CBAM 시
행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됨

- 한편,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범
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음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
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음 

- 정부는 이달 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對)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임

2. “美서 노조활동 이유 불법 해고시 금융피해 배상 확대”
- 앞으로 미국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 해고하거나 좌천시킨 고용주는 관련 노동자의 신

용카드 연체료와 의료비 등 금융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함

-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날 노조 활동
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할 경우, 고용주에 부과하는 피해 보상과 처벌 등을 확대하는 결정
을 내렸음 

-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과 밀린 임금만을 보전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고용주들은 피해 노동자의 의료비와 육아 비용, 이민 수속과 비자 관련 비용, 집과 자동차 
처분 손실뿐 아니라 연체 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해야 함 

- 이는 노동계의 큰 승리로,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고 WP는 분석했음

3. G7 기후협력체 ‘기후클럽’ 출범… 탄소가격·친환경 원자재 추진
- 주요 7개국(G7)이 ‘기후클럽(The Climate Club)’을 결성하면서, 국제적인 의제의 핵심이 ‘기후대응’

으로 완전한 국면 전환을 이뤘음 

- 12일(현지시간) 개최된 G7 화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회원국
들은 ‘기후클럽’을 공식 출범시켰음 기후클럽은 ‘야심찬 포부(Ambition)’, ‘과감한 행동(Boldness)’, 
‘협력(Cooperation)’의 앞글자를 딴 ‘ABC 원칙’에 입각해 향후 정책 방향을 꾸려나갈 예정임

- 기온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기후금융
과 시장 메커니즘 등 ‘과감한’ 조처를 도입한 뒤, 개별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비롯한 참
여를 유도해 ‘협력’하면서 기후대응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기후클럽은 ▲국제사회의 통일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감독 기준 ▲온실가스의 명시적 가
격(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내재적 가격(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내부적인 비용) ▲개
발도상국 대상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 등 청정에너지 전환기금 등을 추진할 예정임

제공일시 2022 12 23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한국경제, 2022.12.13) 김소현 기자

(이데일리, 2022.12.13) 최정훈 기자

(경향신문, 2022.12.13) 박상영 기자

(임팩트온, 2022.12.13) 홍명표 기자

(연합뉴스, 2022.12.14) 임상수 기자

(뉴스트리, 2022.12.13) 이재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86828?date=202212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496663255819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3161100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10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4053100009?input=1195m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12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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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처 액션 100+ 내년 100개 기업 선정 예정
- 기후투자자그룹인 기후행동 100+(CA100+) 자연자본 버전인 네이처 액션 100+가 내년에 자연자본

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00개 기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줄이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임

- 네이처 액션 100은 현재 11개 투자사가 함께 하고 있음 CA100+의 경우 전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높
은 167개 기업을 정해 해당 기업의 탄소감축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생물
다양성에도 하겠다는 것임 

- 12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인 몬트리올 COP15는 최종합의안 도출을 준비중인데, 초안에 따르면 기업
들은 공급망과 포트폴리오를 망라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 자연에 대한 피해를 평가해 보고하도
록 요구받을 전망임

2. 美, 인류 최초 ‘핵융합’ 점화 성공… “상용화까진 수십년”
-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연구진들은 핵융합 점화 기술을 이용, 투입한 에너

지 대비 150%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음 

- 이번 연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
기 때문에 인류는 무한 청정에너지로 향하는 첫걸음을 뗐음 

- 핵융합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핵분열 기술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
료 등 전통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음

-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진전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음

 

3. MSCI, 생물다양성 및 삼림벌채 기업 특정하기 위한 MSCI 도구
- MSCI는 투자자들이 생물다양성 손실과 삼림벌채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기업을 식별하는데 도움

이 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2023년 초에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툴에는, MSCI 생물다양성-감지 영역 스크
리닝 지표가 포함돼있어, 투자자들은 숲, 삼림벌채 전선, 종풍부지역 등 생물다양성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물리적인 자산을 가진 기업을 식별할 수 있음 

- 특히 직접적 혹은 공급망을 통해 삼림벌채와 관련이 있는 기업을 식별함 MSCI는 몬트리올에서 열리
는 COP15에는 이 사항을 발표했음

(뉴스1, 2022.12.14) 정윤영 기자

(ESGToday, 2022.12.15) Emily Shain 기자

(Reuters, 2022.12.12) Isla Binnie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893741
https://www.esgtoday.com/msci-launching-tools-to-identify-companies-at-risk-on-biodiversity-deforestation/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investor-group-launches-campaign-help-companies-protect-nature-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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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해외산림ESG 국내 적용방안 연구’ 착수
- 산림청은 국내 주요 기업의 ESG 투자 확대를 산림 분야 투자 활성화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산림 분야 환경 사회 투명경영(ESG)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음

- 이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ESG 연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지난 4월 4일부터 약 8개월간 진행하여, 
주요 연구 내용은 ▲해외 조림 사업 등 산림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ESG 사례 분석 ▲국내외 주요 
ESG 지표 내 산림 관련 항목 분석 ▲국내 기업 산림 활용 ESG 모델 제안 ▲산림과 ESG 연계 방안 제
시 등이 있었음

- 연구결과 사례를 보면, 애플은 콜롬비아 및 케냐에서 맹그로브숲과 초원 보호 사업 등 산림 활동을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산림 활동을 통해 16만7000톤이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탄소중립을 달성했음

- 산림청은 해외산림사업을 통해 ESG, 탄소중립 등에 기업이 동참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2. 5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 20% 이상 물질 재활용한다
- 해양수산부는 13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개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해양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음 

- 이번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 · 
관 · 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해
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임

-  또,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함 

- 이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의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해양폐기물의 염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재생 원료 품질을 올리는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등이 있음

 
3.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에 첫 시정명령 예정...정부 “그린워싱 판단”
-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탄소

중립 윤활유’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SK루브리컨츠(현 SK엔무브)에 광고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금
명간 내릴 예정임

- 이에 더해 SK에너지, GS칼텍스, 포스코에도 탄소중립 휘발유, 탄소중립 원유, 탄소중립 LNG 도입을 
광고한데 대해 광고를 시정하라고 행정지도(권고)할 예정임 

- 기업들이 주로 해외에서 조성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의 배출권을 구매한 것에 대해 환경부
는 “정부의 탄소중립은 스코프1,2에 대한 것으로 스코프3만을 갖고 탄소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음 

-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린워싱 예방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며, 광고 및 온실가스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20여명을 모아 공동작업반이 구성될 예정임

(머니투데이, 2022.12.12) 김훈남 기자

(한국일보, 2022.12.14) 신혜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12.12) 김원준 기자

(비즈니스코리아, 2022.12.12) 허성수 기자

(데일리안, 2022.12.12) 배군득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209025349911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12743?date=20221214
https://www.fnnews.com/news/202212121337302771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6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243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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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업 24곳,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 한국생산성본부는 10일,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

하 DJSI)’ 평가결과를 공개했음 

- 올해 DJSI 평가 결과, 월드 지수에는 글로벌 2555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8%인 326개 기업이 편입
됐고, 이 중 국내 기업은 24개 기업으로, 월드 지수에 신규 편입된 곳은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기아자동차, 삼성SDS임 삼성증권, S-오일 등임

- 현대건설은 13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SK, LG전자는 11년 연속,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0년 연속, 삼
성SDI는 8년 연속, KB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7년 연속 편입됐음 

- 이어 삼성물산은 6년 연속, LG생활건강, 현대제철은 5년 연속,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편입됐음 

-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는 평가대상 609개 기업 중 25.6%인 156개 기업이 편입됐고, 국내 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DJSI 코리아 지수에는 205개 평가대상 기업 중 25.4%인 52개 국내 기업이 편입
됐음

2. ‘RE100’ 가입만 해놓고… 국내기업 25곳 중 13곳 재생에너지 구매 ‘0’
- 12일 중앙일보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25곳 중 13곳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EC 구매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한 곳에 불과했고, 현
대자동차·KT·네이버·삼성SDI·KB금융 등 13개 기업은 올해 녹색프리미엄·REC·PPA 등의 구매 실적
이 ‘0원’이었음

- 나머지 대부분은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했는데, 이 제도를 선호하는 건  평균 입찰가가 ㎿h(메가와
트시)당 1만원 선으로, REC(1REC=1㎿h)의 6분의 1 수준인 저렴한 가격 때문임

- ‘녹색 프리미엄’은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해, 미국·유럽 등이 탄소
세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이 겹친 게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기업의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3.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2050년 2조달러 수소시장 열린다
- 9일 글로벌 회계 ·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2조610

억달러(한화 약 26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소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음

- 올해에만 전 세게 43개국에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60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투자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했음

- 우리 정부 역시 수소경제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수소 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수소 
생산 · 저장 · 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수소 정책은 수소연료전지차와 발전용 연료 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에 집중돼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생태계가 ‘그레이 수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
도 제기됨

(뉴스핌, 2022.12.10) 정성훈 기자

(중앙일보, 2022.12.13) 고석현 기자

(헤럴드경제, 2022.12.09) 김지윤 기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1000004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2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09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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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연료 의존도 낮추기 위해 REPower 정책 수정안 결의하고 200억 유로 추가 자금 마련

- 유럽연합이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리파워(REPower) EU 정책에 200억 유로
(약 27조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
함. 이번 합의는 유럽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함으로써 EU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
고 있음. 내년 발효 전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함

- 리파워 EU 정책은 지난해 5월 최종 발표됐으며,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도에서 완
전히 벗어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이번 추가 자금의 60%는 EU 혁신기금의 보조금, 40%는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을 통해 마련
될 예정임. 자금 할당 비율은 회원국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투자 가격 상승, 유럽 결속 정책
(cohesion policy)을 고려해 반영됨

- 8000억 유로(약 1113조원) 규모의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EU 회원국들의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을 저탄소 
기술이나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함

- 올해 유럽 탄소시장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도 추가 자금원에 속함. 유럽위원회는 당초 탄소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새로운 에너지 투자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최근 유럽 내 탄소 공급 및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탄소배출권 거래량도 증가함 

- 이번에 마련된 2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지원, 탈탄소 산업, 재
생에너지 그리드 통합, 전력 저장 및 무배출 운송 지원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
될 예정임

- 이번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이 제안이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EU 탄소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함. 반면 체코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EU에게 필요한 투자와 개혁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며 “EU 에너지 부문을 근본적으로 재검
토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함

- 스페인은 “유럽은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석유 인프라 적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면서도 “자금 투자는 EU의 2030년 및 2050년 기후 목표에 대응해야 하며, 회원국들이 투자 자금을 
받은 만큼 에너지 자립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15일(현지시간) EU의회는 리파워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독립형 에너지 저장소를 확대하는 
수정안도 의결함. 기존에는 공동 에너지 저장소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에너지 저장소 범위를 확대하
기 위해 독립형 저장소까지 넣기로 함

- 여기에는 열 펌프, 전력, 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생
산 발전소, 재생에너지를 난방 및 냉방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저장소를 모두 포함함. EU는 다양한 재
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핀란드의 펌푸 수력 및 공동 소재 배터리 저장소 등 에너지 
저장소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나갈 것임

- 한편 EU는 내년 더 많은 가스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및 공동 구매를 추진
할 계획임. 향후 2년 이내 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
년 수준에서 57% 줄일 수 있도록 각 회원과의 협의도 가속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2.12.19) 김환이 기자

(Energy Storage, 2022.12.15)

(Reuters, 2022.12.14)

(Reuters, 2022.12.1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0
https://www.energy-storage.news/european-union-votes-to-accelerate-standalone-energy-storage-deployment/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u-agrees-20-bln-boost-energy-funding-quit-russian-gas-2022-12-1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gypt-burns-more-heavy-fuel-oil-free-gas-export-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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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브루겔의 시니어 펠로우인 시몬 타글리아피에트라는 “2030년까지 총 가스 소비량은 30%, 
즉 1000억 입방 미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가스 공급 대부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
에 유럽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함 

- 유럽연합이 가스 공급 계약에 발벗고 나선 건 내년 가스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임.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내년에 가스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
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 빨리 행동할 것”을 촉구함. IEA 추정에 따르면, 
EU는 내년 270억 입방미터(bcm)의 가스 부족에 처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EU는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가스공급에 의존하고 있음. 가스 소비량의 대부분
을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유럽이 ‘에너지 식민주
의’라고 비난함

- 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한 메탄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주요 수
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집트는 수출용 LNG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이 최고치에 이름. 
2021년 후반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수요와 화물 수송량 모두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도 메탄이나 탄소 배출 문제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